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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presents job embeddedness as the principal factor that reduces 
turnover intention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The study also promotes the utilization of job 
embeddedness for efficient human management in dental organizations. Methods: A self-
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00 dental hygienists from June 1 to July 15,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 independent t-test, a one-way ANOVA, Scheffe post-hoc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employed,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The dental hygienists scored 3.25 points for job embeddedness, 3.81 
points fo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3.40 points for turnover intention.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ir turnover intention were those related to job embeddedness. 
These factors showed 24.6% variance among the dental hygienists. Conclusions: Efficient 
human management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requires increased interaction and 
compatibility within dental organiz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a variety of benefits and 
sup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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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병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동시에 의

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1]. 그에 따라 조직의 혁신 및 유연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동시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능
력강화와 이를 통한 인적관리가 조직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2,3].

조직 내에서 이직의 증가는 조직의 유효성 및 효율성, 잔류한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직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심리적인 갈등과 인간관계
의 붕괴, 부정적인 직무태도 형성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조직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파급효과로 조직 전
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기도 한다[4].

조직 구성원들은 스스로 자신의 업무가 자신과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조직 내에서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된다. 또한 업무 중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은 
조직에 잔류하게 하고, 헌신하거나 오래도록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된다[5].

직무배태성은 ‘개인이 직무에 깊이 뿌리 내리고 파묻힐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조직
에 머무르며 조직의 목적에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한다[6]. 또한 조직에 배태되어 있을 때 역할 외 
행동으로도 나타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조직에 도움이 되
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조직시민행동으로도 나타난다[7].

조직시민행동은 동료를 돕고, 주어진 업무 외의 과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며, 조직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
어를 제안하는 행동으로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그 
결과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8,9]. 특히 병원에서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자발적인 행동은 병원의 경쟁
력을 높일 수 있고, 자발적으로 업무 외의 일을 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조직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직의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경영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는 직무배태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으며[5,10], 보건 분야에서도 이미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자기효능감, 임파워먼
트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1-13]. 치과 조직에서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치위생 분야에서도 이직의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지만[14-16],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 및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 및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현 조직에 자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조직에 머무르고자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기본개념으로 직무배태성을 제시하여 치과 조직에서의 효율적인 인적관리
를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OO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1041490-20190429-HR-001)을 받아 시행하였다. 

2019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 지역의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중 
편의추출하여 연구에 동의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법으로 시행하였다. 표본 크기는 
Cohen[17]기준에 따라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0.15(0.02),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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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0.05, 검정력 0.95 (0.90), 예측변수(일반적 특성,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를 11개로 하였을 때, 
표본크기 최소인원은 178명이었고, 탈락자를 고려하여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200
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직무특성 8문항, 직무배태성 19문항, 조직시민행동 14문항, 이직의도 7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직무배태성은 조직에 대한 적합성, 연계, 희생을 측정하는 것으로 Mitcheel 등[6]이 개발한 도
구를 김[5]이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은 예의성, 이타성, 참여성, 양심성, 
정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Niethoff와 Moorman[18]이 개발하고, 김 등[19]이 번역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이직의도는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Mobley[20]이 개발한 도구를 김[5]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의 측정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
터 ‘매우 그렇다’ 5점인 Likert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도구는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 1.0이상, 요인부하량 0.4이상을 기준으로 타당도 분
석하였다. Cronbach's α는 직무배태성 0.854, 조직시민행동 0.893, 이직의도 0.725였다<Table 1>.

3. 자료분석
자료는 IMB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는 t-검정, 일원분산분석법(one-way ANOVA)을 실시하
였고, 일원분산 분석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집단은 scheffe'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임상 치과
위생사의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고, 치과위생
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한 변수의 특성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배태성은 3.25점이었고, 조직시민행동은 3.81점이었으며, 이직의도는 3.40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를 보면, 직무배태성은 연령(p=0.008), 결혼상태(p=0.001), 임상경력

(p=0.013), 월수입(p=0.001), 직급(p=0.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p=0.008)은 ‘30세 이상’일 때, 결혼
상태(p=0.001)는 ‘기혼’일 때, 임상경력(p=0.013)은 ‘7년 이상’일 때, 월수입(p=0.001)은 ‘250만원 이상’일 때, 직
급(p=0.001)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은 임상경력(p=0.04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7년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Characteristics N Item Max Min Mean±SD Cronbach's α
Job embeddedness 200 19 1.00 5.00 3.25±0.47 0.854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200 14 1.78 4.83 3.81±0.46 0.893
Turnover intention 200 7 2.62 5.00 3.40±0.5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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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때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연령(p=0.001), 결혼상태(p=0.002), 임상경력(p=0.020), 월수입(p=0.001), 
직급(p=0.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p=0.001)은 ‘25-29세’일 때, 결혼상태(p=0.002)는 ‘미혼’일 때, 
임상경력(p=0.020)은 ‘4-6년’일 때, 월수입(p=0.001)은 ‘200-249만원’일 때, 직급(p=0.013)은 ‘없을 때’ 높게 나타
났다<Table 2>.

3.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직무배태성(r=-0.416)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직무배태성은 조직시민행동(r=0.488)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4. 임상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는 직무배태성(t=-5.400, p=0.001)이 이직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잔차의 독립성에서는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887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
었고, 공차한계는 0.324-0.890으로 1.0이하로 나타났으므로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으며(F=5.985, p<0.001),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 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Job embed 
dedness

t or F
(p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 or F 
(p *)

Turnover 
intention

t or F
(p *)

Age(year) ＜24 69 3.15±0.41a 4.959 3.82±0.44 0.417 3.31±0.54a 172
25-29 76 3.23±0.48ab (0.008) 3.78±0.46 (0.659) 3.64±0.50a (0.001)
≥30 55 3.40±0.49b 3.85±0.50 3.17±0.55b

Married Yes 54 3.44±0.50 -3.634 3.86±0.46 -0.843 3.20±0.59 3.144
No 146 3.18±0.44 (0.001) 3.80±0.47 (0.397) 3.47±0.54 (0.002)

Educational College 120 3.21±0.44 -1.541 3.78±0.44 -1.392 3.43±0.53 0.914
level ≥University 80 3.31±0.51 (0.125) 3.87±0.50 (0.165) 3.36±0.61 (0.362)
Dental Clinic 136 3.27±0.47 1.051 3.80±0.47 -1.079 3.41±0.53 0.391
office type Hospital 64 3.20±0.47 (0.295) 3.87±0.44 (0.282) 3.38±0.63 (0.696)
Career(year) ＜4 78 3.14±0.45 4.437 3.84±0.46a 3.274 3.39±0.58a 3.984

4-6 41 3.16±0.41 (0.013) 3.66±0.48ab (0.040) 3.60±0.42ab (0.020)
≥7 81 3.37±0.49 3.87±0.45b 3.31±0.59b

Monthly ＜200 49 3.14±0.46a 7.340 3.81±0.44 1.777 3.37±0.56a 7.773
income 200-249 92 3.19±0.46a (0.001) 3.76±0.49 (0.172) 3.55±0.54ab (0.001)
(KRW 10,000) ≥250 59 3.44±0.45b 3.90±0.43 3.19±0.55b

Position Yes 62 3.42±0.46 3.616 3.87±0.44 1.203 3.25±0.59 -2.497
No 138 3.17±0.45 (0.001) 3.79±0.47 (0.230) 3.47±0.54 (0.013)

Strength Tolerable 124 3.29±0.44 1.781 3.80±0.46 -0.316 3.34±0.54 -1.827
of word Hard 76 3.17±0.50 (0.077) 3.83±0.47 (0.753) 3.49±0.59 (0.069)
*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e) for three or more groups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3. Correlation of job embeddednes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urnover intention
Characteristics Turnover intention Job embeddednes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urnover intention 1
Job embeddedness   -0.416** 1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0.131 0.488** 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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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팽창지수(VIF)는 1.124-3.084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
성,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더미변수
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배태성(β=-0.413)으로 나
타났고, 설명력은 24.6%였다<Table 4>.

총괄 및 고안
이직의도는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나려는 것으로 조직을 옮기거나 떠나는 행위, 직장탐색, 

이직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1]. 최근 보건 분야에서 이직의도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으로 직무배
태성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22-24]. 이에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배태성, 조직시
민행동 및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현 조직에 자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조직에 머무르고자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기본개념으로 직무배태성
을 제시하여 치과 조직에서의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배태성은 3.25점이었고, 민과 민[25]의 연구에서는 3.14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
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문과 황[26]의 연구에서는 2.88점으로 본 연구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타 보건 직군과 비교했을 때,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이 소
속되어 있는 조직과 적합하다고 생각할수록 조직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조직시민행동은 3.81
점이었고, 주와 한[27]의 연구는 3.59점으로 본 연구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 수
행의 특성상 치과의사 등 치과 조직 내의 타 직군의 종사자들과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가 빈번하여 나타
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직의도는 3.40점으로 나타났고, 전과 염[13]의 연구에서는 3.37점으로 본 연구와 비
슷한 결과를 나타냈고, 임상경력 1년 이하의 신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민과 김[15]의 연구에서는 2.92
점으로 본 연구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임상경력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이 증가함으로 인해 조직에 대한 
행·재정적 요구도 상승이 이직으로 연결되고, 이에 치과 조직에서의 직원 복지 향상 및 근무 조건 개선 등을 
통해 직무만족을 상승시켜 이직의도를 낮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를 보면, 직무배태성은 연령이 ‘30세 이상’일 때, 결혼상태가 ’기혼’일 때, 임
상경력이 ‘7년 이상’일 때, 월수입이 ‘250만원 이상’일 때, 직급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났다. 민과 민[25]의 연구
에서도 연령, 임상경력, 월급여가 높을 때와 직급이 있을 때 직무배태성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배태성은 구성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Characteristic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5.396 0.450 11.986 0.001
Age dummy1 (＜24/25-29) -0.08 0.178 -0.065 -0.603 0.547 0.324 3.084
Age dummy2 (25-29/≥30) -0.168 0.165 -0.100 -1.021 0.309 0.397 2.521
Educational level(College/≥University) 0.038 0.100 0.025 0.382 0.703 0.890 1.124
Position(Yes/No) 0.090 0.144 0.055 0.624 0.534 0.481 2.081
Strength of word(Tolerable/Hard) 0.142 0.101 0.092 1.399 0.163 0.884 1.131
Job embeddedness -0.659 0.122 -0.413 -5.400 0.001 0.647 1.545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0.160 0.117 0.099 1.363 0.174 0.719 1.390

R=0.295, Adjusted R2=0.246, F=5.985 (p<0.001), Durbin-Watson: 1.887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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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조직 내 잔류와 조직의 내외적 요소를 매개해주는 역할로 구성원의 조직 내 적응력 및 직무 만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26]. 이에 연령, 임상경력 및 월수입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가 업무 수행 시 직무에 대한 안정
감 및 만족감과 소속된 조직에 대한 애착을 느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조직시민행동은 임상경력이 ‘7년 
이상’일 때 높게 나타났다. 주와 한[27]의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임상경력, 직무만족 등에서 조직시민행
동이 높게 나타났고, 그 중 본 연구와 같이 임상경력이 높을 때 조직시민행동도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치위생업무가 익숙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경력증가에 따른 책임의식의 증가
로 동시에 조직시민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직의도는 연령이 ‘25-29세’일 때, 결혼상태가 ‘미혼’
일 때, 임상경력이 ‘4-6년’일 때, 월수입이 ‘200-249만원’일 때, 직급이 ‘없을 때’ 높게 나타났다. 전과 염[13]의 연
구와 민 등[14]의 연구에서에서도 결혼상태가 미혼이고, 연령, 임상경력, 수입이 중간 수준일 때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상 치과위생사 중 연령, 임상경
력, 월수입 조건의 중간 수준에서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적당한 연령과 임상경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조직보다 좋은 조건 및 근무환경의 치과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타 계층보다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혼상태의 치과위생사에서 이직의도가 높은 것은 기혼상태에서는 사회생활이 가정 및 육아
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결정 및 행동도 그에 따른 제약으로 쉽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이직의도는 직무배태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임상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배태성으로 나타났다. 김 등[22], 우와 이[23], 송과 최[24]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를 낮
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 조직에 애착을 갖고, 직무배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치과 조직과 차별
화된 근무환경제공 및 근무조건, 직원 복지 등 여러 가지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부 임상 치과위생사를 편의추출하여 시행하였기에 전체 임상 치과위생사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보건의료직종이 아닌 임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
고, 직무배태성이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추
후 연구에서는 직무배태성의 하부요인 및 다른 요인들과 접목시켜 치과위생사의 이직 및 재직의도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치과위생사의 이직을 예방하여 치과 조직에서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 및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현 조직에 자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조직에 머무르고자 하는 요인을 파악
하여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기본개념으로 직무배태성을 제시하여 치과 조직에서의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위
해 활용하고자 2019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중 
연구에 동의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배태성은 3.25점이었고, 조직시민행동은 3.81점이었으며, 이직의도는 3.40점으
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는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 월수입, 직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조직시민행동은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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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직의도는 직무배태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직무배태
성은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임상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배태성으로 나타났고, 직무배태성이 높을수
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배태성, 조직시민행동 및 이직의도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배태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위해서는 
치과 조직 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조직에 대한 적합성을 증가시키고 조직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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